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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Chul�Sin�and�Ho�Sueb�Song*

Department�of�Acupuncture�&�Moxibustion�Medicine,�College�of�Oriental�Medicine,
Gachon�University

Objectives : Our�primary�objective�lies�in�understanding�the�current�landscape�of�translational
research�on�acupuncture,�moxibustion�and�pharmacopuncture.

Methods : We�searched�our�own�selection�of�keywords�of�acupuncture,�moxibustion�and�phar-
macopuncture�and�translational�research�from�three�overseas�databases�(Pubmed,�Scopus,
Medicine)�and�four�domestic�databases�(DBpia,�KISS,�Riss4u,�Korea�Med).

Results : We�have�chosen�41�articles�in�total-40�articles�on�acupunture,�6�article�on�moxibustion(5
articles�were�duplicated�in�use�in�each�category).�Origin-wise,�48.8�%/24.8�%/17.0�%�of�our
articles�pool�came�from�USA/China/Korea,�respectively.�UK,�Austria,�Thailand�and�Italy�con-
tributed�the�rest�of�our�article�pool.�For�those�articles�written�in�USA�and�China,�review�articles
were�the�most�common�type.�For�the�US�articles,�all�10�review�articles�were�non-systematic
reviews,�while,�for�China's�contribution,�one�out�of�4�review�articles�were�systematic�review.
Type-wise,�our�research�pool's�breakdown�is�as�follows�;�17�review�articles,�11�experimental
research,�2�randomized�controlled�trials(RCT),�1�clinical�trial,�4�conference�reports,�1�letter,�1
study�protocol�and�4�uncategorized.�Topic-wise,�brain-neurology�was�most�frequently�referred
with�8�articles,�followed�by�parkinson's�disease�(3�articles)�and�epilepsy�(2�articles).�

Conclusion : 
1.�In�terms�of�research�submission�articles,�Korea�appears�to�be�lacking�translational�research

on�acupuncture,�moxibustion�and�pharmacopuncture,�compared�to�USA�and�China,�in�our
view.

2.�Unlike�the�cases�of�USA�and�China,�most�of�Korean�translational�research�is�limited�to
doing�a�T1�level�of�translational�research.�In�order�to�bring�bench-to-bedside�to�light.�we
believe,�there�should�be�more�studies,�and�thereby�a�certain�level�of�activation,�to�the�T2
level�of�translational�research�in�Korea.

3.�Further,�in�our�view�there�should�be�more�efforts�to�improve�article�quality�at�the�T1�level
of�translational�research,�which�eventually�becomes�the�fundamentals�of�the�next�level�of
research�(i.e.�T2�research),�as�well�as�to�increase�the�number�of�research�submissions,
going�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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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개연구란 개념은 기초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
구하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 신 치료법의 개발은 부진한 상
황이 지속되면서 등장하였다. 엄밀한 정의 없이 탄생한 후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기초 생의
학 연구 결과를 임상 적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전환한다는
중심 개념은 공유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이견과 혼란이 존재한다. 중개연구 개념을 다룬 초기 문
헌 속의 용례를 정리해 볼 때 기초연구 결과를 임상 적용 가
능한 신치료법(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및 치료기술)으로
전환하는 것(bench to bedside)과 임상연구에서 얻어진
새로운 관찰이 기초연구를 촉발하는 것(bedsidetobench)
으로 정의해 볼 수 있으나, 그 개념이 계속 확대됨과 동시
에 세분화되고 있다1).

중개연구는 2003년 9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road map에서 처음 국가 핵심 의료 R&D
전략으로 제시된 이후 영국·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의 핵심연구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의학의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계시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2). 미
국의 2015 회계연도 보건의료 R&D예산 총 334.5억 달러
로 전체 R&D 예산대비 24.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개
연구가 보건의료 R&D중점투자분야에 포함되어 있다3). 일
본의 경우도 문무과학성과 첨단의료진흥재단 주관으로 선
도형 사업단을 지원하면서 중개연구 지원 추진 및 가속네
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4), 중국도 중국 과학원,
중개의학 연구원을 상하이에 설립했고, 이외에도 EU와 독
일, 영국 등 각국에서 중개연구에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1995년부터 보건
의료기술 R&D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5년도 복지
부 R&D사업에 약 4,49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5,6). 또 1995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98년 한
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시행, 2009년 임상의과학자 양성
사업 시행, 2014년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6).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의학에 대한 중개연구 현황을 파악
해보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의학에서
Major intervention인 鍼灸와 약침에 관한 중개연구 현
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鍼灸와 약침에 대한 중
개연구 논문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개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한의학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Methods

1.�검색�방법

본 연구는 2016년 4월까지 발행된 문헌에 대해 전자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국외의 데이터베
이스로는 Pubmed, Scopus, Medline 3곳에서 검색하였
고, 국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DBpia, KISS, Riss4u,
Korea Med 4곳에서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어는 국외
의 경우 ‘Translational research and Acupuncture’,

‘Translational research and Moxibustion’, ‘Trans-
lational research and Pharmacopuncture’로 진행하
였고, 국내의 경우 위 검색어의 한글표현과 한문표현인 ‘중
개연구’, ‘침구’, ‘약침’, ‘鍼灸’, ‘藥鍼’을 사용하여 검색
하였다.

2.�원문�선정�기준

1) 검색된 201편의 원문의 Abstract를 확인하였다. 중
개연구에 대한 범위가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비교
효과연구, 성과연구 등까지 폭넓기 때문에 검색된 원
문의 형식은 선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위 검색어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
였다. 원문 Abstract에서 Acupuncture, Mo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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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tion, Pharmacopuncture에 대한 언급이 없고,
Index keyword에서 위 검색어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각각 검색된 논문들 사이에
중복은 제외하였다(Fig. 1).

Ⅲ. 결과

총 41편의 원문을 최종 선정하였고 논문들을 검색어별,
국가별, 종류별, 고빈도 상병별로 정리하였다.

1.�검색어별�분류

Acupuncture관련 원문 35편, Moxibustion관련 원문
1편, Acupuncture와 Moxibustion복합 원문 5편, Phar-
macopuncture관련 원문은 0편 검색되었다(Fig. 2).

2.�국가별�분류

1)�원문의�수

1저자의 소속을 기준으로 하여 41편의 원문을 국가별로
분류하였다. 미국이 가장 많은 20편, 중국이 10편, 한국이
7편이었고 그 외에 영국, 오스트리아, 태국, 이탈리아가 각
각 1편씩이었다(Fig. 3).

2)�원문�종류

원문의 수가 많은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 국가별로 원
문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Review Article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Experimental research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Fig. 4).

3)�Review article 분류

Reviewarticle은 Systematicreview와 Nonsystem-
atic review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경우 Review article
10편 모두 Nonsystematic review였다. Systematic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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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는 중국과 영국 원문이 1편씩 검색되었다(Fig. 5).

3.�종류별�분류

Review article 17편, Experimental research 11편,
RCT 2편, Clinical Trial 1편, Conference report 4편,
Letter 1편, Studyprotocol 1편, etc.4편이었다(Fig. 6).

4.�고빈도�상병별

뇌신경계에 관한 원문 8편으로 가장 고빈도였으며, 그
중 Parkinson’sdisease에 관한 원문 3편으로 가장 많았

고, Epilepsy가 2편으로 두 번째였다(Fig. 7).

Ⅳ. 고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부족한 상태이다. 기초분야
R&D는 큰 증가가 있지만 개발된 신기술·제품의 시험·
인증·실증 등이 어려워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고 신기술의
개발·사업화로 연결하는 R&D 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상
태이이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개연구가 미약하고
협동연구, 인력교류, 제도적 기반에도 한계가 있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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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Classification�according�to�type�of�article�in�review�article



의료분야 중개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인데, 미국
의 경우 보건의료 R&D투자가 2008년도 미국 R&D투자
액의 20 % 규모이나, 2009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7.4 %에
불과하다2). 이번 연구를 통한 현황을 보면 총 41편의 원문
중 미국이 20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
국은 중국에 이어 세 번째임을 알 수 있다.

중개연구 개념은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기 위해 등장하였
고, 계속적으로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T1과 T2로 구
분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Table 1과 같다.

기초에서 임상으로 가는 것을 순방향 중개연구, 임상에
서 기초로 가는 것을 역방향 중개연구라고 한다면, 정의상
으로는 양방향을 모두 포괄하지만 실제 연구 활동측면이나
문제의식을 볼 때 주로 순방향 중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1). 미국으로 분류된 원문 20편 중 10편이 Reviewar-
ticle이다. Chronic Low back pain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며7), Chronic pain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RCT에

근거한 Treatment guidline을 제시하는 논문8)이 있는데,
Review article은 1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는 논문이므
로 T2 중개연구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 위 두 논문
도 T2 중개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
국 원문은 편수는 1편으로 적었지만 본 연구 검색 결과 중
가장 고빈도 질환인 Epilepsy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Sys-
tematic review로 Cochrane Database Systematic
Review에 게재된 논문이었다9). 체계적 문헌 고찰은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여러 유형의 임상연구들을 체계
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같은 질환에 대한 복수의
치료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
석을 말한다1). 이미 다수의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
반으로 해서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T2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T2 중개연구는 T1에서 얻어진
치료법들 중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선별하고 이를 의료 현
장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틀 안에 있
다10). 그렇다면 순방향 중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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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 경우는 기초에서 임상으로의 연결(bench to bed-
side)이 된 경우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으로 분
류된 원문은 기전연구, 동물에서의 효능을 연구하는 Ex-
perimental research가 다수를 차지해 기초연구나 T1 중
개연구 원문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생의학 연구
투자에도 불구하고 T1과 T2 중개연구 사이의 잘못된 우선
순위와 불균형적 배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T2 중개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1,11). 이번
연구는 침구와 약침에 대한 중개연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진행한 연구이다. 분류를 볼 때 원문의 수도 부족하며 T2
중개연구도 부족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현재보
다 중개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먼저 중개연구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15), 기초
와 임상을 연결하는 중개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의 지식 개선도 필요하다16). 기초
연구를 잘 번역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기초와 임상, 번역 과정을 아우르는
platform또한 필요하다15).

고빈도 질환을 파악하였을 때 2순위가 Parkinson’s
disease, 한국 원문 중 Experimental research 3편이
Parkinson’s disease에 대한 연구였다. 본 연구 검색결
과는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Pubmed에서 Parkinson’s
disease에 acupuncture를 intervention으로 한 RCT연
구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RCT연구를 근거자료로 사용
한 Reviewarticle을 확인할 수 있었다17-19). 이는 T2 연구
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검색된 논문 3편12-14)은
동물 실험논문이며 기초연구 및 기전연구로 T1에 해당된
다. 위 표에서 T2 ‘의료 행위 적용’의 단계를 제외한 각 단
계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위 연구들은

Parkinson’s disease에 대해 Acupuncture를 inter-
vention으로 한다는 내용적으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pro-
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중개연구 각 단
계별로 연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연구 시작부터 기초
에서 임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같은 protocol부터 시
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진료지
침개발’이 도출되고 ‘의료 행위 적용’ 연구가 진행되어 결
과가 도출된다면 Acupuncture를 intervention으로 한
Parkinson’sdisease치료 방법을 benchtobedside방
식으로 얻어낸 사례가 될 것이다.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결
정을 돕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검토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내용을 기술한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
상하는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그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3년부터 한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20). 하지만 지침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잘 고안된 RCT연구가 한의계 문
헌에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의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국가에서만 연구가
되고 있는 한계도 있다. 또 ‘변증’이라는 요소가 있어 개별
의사의 즉시적인 판단이 중시되어 시술과 투약법이 표준화
되어 있어 진료에 대한 증거가 일관적인 문헌의 형태로 존
재하는 서양의학계와는 상황이 다르다21). CPG 개발을 위
해서는 Systematicreview가 이용되는데20), Systematic
review의 기반은 RCT연구다. CPG는 중개연구 중 T2 연
구에 해당되고, 국가주도로 T2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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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pwise�classification�according�to�translational�research4)

Step Basic research

T1 translational research T2 translational research

Discovery of candi-
date product/Pre-
clinical research

Clinical research
Selection of optimal

treatment
Clinical practice

Motto
Translation to 

humans
Translation to 

patients

Target
Basic 

knowledgment
Preclinical efficacy Clinical efficacy

Clinical 
effectiveness

Con-
tent

•Target research
•Mechanism 
research

•Candidate prod-
uct research

•Effect in animal
experiment/Toxic-
ity assessment

•Effect in human
experiment/
Adverse reaction 
assessment

•Clinical research

•Compartive effec-
tivess research

•Systematic 
research

•Clinical guidline

•Implementation 
research

•Dissemination 
research

•Diffusion Research
•Outcome research



만 그 근간인 T1 중개연구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
인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도 중개연구 원문의 편 수가 부
족한 상황은 확인할 수 있다. T1 연구가 위주인 상황으로
T2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말하였다. 이에 국가
주도적으로 CPG가 진행되는 T2 연구가 활성화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T2 연구의 근간인 T1 연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CPG의 권고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뢰도도
보장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침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임상연
구가 부족하고, 침치료법에 대해 발표된 논문들도 질적 혁
신이 없으며, 표준화된 연구의 부족이 중개연구에 과정에
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16). T1 연구 위주에서 벗어
나 T2 연구를 활성화는 것은 중개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하지만 T1 연구는 T2 연구의 근거이므로 T1 연구
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수단을 고려하여 연구
의 질을 재고하며, 연구를 활성화하여 도출되는 결과의 양
을 늘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질적 보완과 양적 확대
가 갖춰진 T1 연구가 근거로 모아질 때 현재 진행되는 CPG
나 다른 T2 중개연구, 나아가 중개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침구와 약침에 대한 중개연구 현황을 근거로 현
재 한의학계 중개연구 상황까지 파악하였고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침구와 약침이 한의학의
major intervention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중개연구
현황이 한의학계 전체 중개연구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41편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이 중 한국의 원문 수는

약 17.0 %로 미국(약 48.8 %), 중국(약 24.8 %)에 이
어 세 번째로 침구와 약침에 대한 중개연구 원문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2. 미국,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원문이 중개연구 단
계 중 T1 중개연구 위주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bench to bedside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T2 중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T2 중개연구의 근거가 되는 T1 중개연구 문헌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을 증대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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